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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도쿄해상HD, 신흥시장 진출 전담부서 신설      

□ 일본 최대 손해보험회사인 도쿄해상홀딩스는 신흥 보험시장 진출업무 전담부서

를 올해 7월 신설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짐.  

  o 이번에 신설 예정인 부서는 장기화되고 있는 내수경기 침체, 인구감소 및 고령화 

진전으로 일본보험시장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, 급성장하고 있는 신

흥 보험시장 진출 관련 업무를 일원하여 원할한 시장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 

  o 이를 위해 중국 및 한국을 담당하는 ‘중국 · 동아시아실’, 서구지역을 담당하는 

‘해외손보 제 1그룹’, 중남미 및 중동아시아를 담당하는 ‘해외손보 제 2그룹’ 외

에 신흥시장 담당 부서를 분리 · 독립시켜 해외사업 부서를 재편한다는 구상임. 

  o 아울러 ‘글로벌 인재 개발 그룹’을 신설해 신흥시장 담당 부서 및 기타 해외 현지 

법인의 인사관리와 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해외사업 강화를 위해 현재 약 

80여 명에 달하는 해외사업 담당자들도 대폭 증원하기로 함. 

□ 이번 해외 신흥시장 진출 전담부서의 신설은 신흥시장 특성상 지역마다 판이하

게 다른 법률규제 및 시장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진출 성공의 열

쇠인 만큼 해외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보험업계에 적잖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. 

  o 2000년부터 이미 해외 시장개척을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온 도쿄해상홀딩

스는 재작년 미국의 필라델피아콘솔리데이트 및 영국의 킬른 등을 인수하는 등 

M&A를 통해 업계에서는 가장 공격적으로 해외사업 규모를 확장하고 있음. 

  o 전문가들은 신흥시장들의 경우 보험 선진지역에 비해 법규 체제가 대체로 미비

하고 국가들마다 시장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다른 해외사업 부문과 차별성

이 필요한 만큼 이번 도쿄해상홀eld스의 신흥시장 진출 전담부서 신설은 매우 

의미있다고 평가하고 있음. 

    

(FujiSankei Business I, 6/29)


